
제약, M&A 열풍으로초긴장
삼성·L G·벽산 우량기업 대상 암중물색 … 활성화는 의문

제약시장의 M & A돌풍이 거세지면서 재벌위주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

특히, 국내 대기업들은 제약시장 진출방식으로 중소형 제약사를 인수·합병하는 M & A를 선호하고

있는데, 이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기업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제약기업 중 M & A의 대상은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1 5 %이하이면서 자본금이

1 0 0억원 이하로 수익가치, 자산가치, 현금흐름이상위수준에 있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M & A현황을 보면, 84년 제일제당이 제약사업부를 삼성그룹에서 분리·재편한 이후 9 5년

3 6 . 0 %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제약기업 1 5위에 오른 것을 비롯 L G화학이 안진제약을 인수, 1562억

1 7 0 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면서 8위에 올랐다.

8 8년에는 선경제약이 삼신제약을 인수, 95년 6 0 . 1 %의 신장률을 보이며 5 9위에 올랐고 8 3년에는 코오

롱제약이 삼영제약을 인수, 29위에 마크되었다.

8 9년에는 진로종합유통이 조선신약을 인수 했으며, 93년에는 한보와 덕산센트랄이 상아제약과 한국

센트랄을 인수했다. 

9 5년1 0월에는 녹십자와 제일제당이 신약의 공동연구개발 등 경쟁력있는 제품의 상호공급, 국내외의

공동마케팅에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적 M & A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.

9 6년8월에는 근화제약이 극동도시가스·세양정보통신·장홍선씨등 3자에게 인수되게 됐다.

이외에도 삼성이 Y사, 벽산이 B사와 M & A를 추진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, LG화학도 2 0 0 0년

까지 매출액 1 0 0 0억원대의 대형 제약회사 2개를 인수, 초대형 제약회사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을

밝히고 있다.

신약 개발이 전무한 국내 제약산업의 취약성을 감안하면, 향후에도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수익성이

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M & A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.

다국적기업 사이에서도 M&A 바람이 불고 있는데 G l a x o - W e l c o m이 합병을 통해 9 5년 매출순위 1위

를 기록한 것을 비롯 R o c h e의 Cyntex 인수, AHP의 Cynamide 인수에 이어 B a y e r도 M & A를 목적

으로 교섭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M & A는 경쟁력 강화와 신규시장 진입시 과당경쟁 방지,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감, 기

존기업과의 마찰억제, 자금 조달능력 확대, 조세절감 등의 잇점이 있는 반면, M&A가 지나치게 활

성화될 경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재원을 자사주로 매입하거나 단기실적 올리기에

만 전념할 가능성도 있다.

더욱이 우리나라는 M&A 대상기업이 한계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이며, 인수기업은 재벌그룹으로

경제력 집중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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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위
1 9 9 4 1 9 9 5

증감률
진출방식

금 액 금 액
구 분

제일제당

L G화학

선경제약

코오롱제약

진로종합유통

상아제약(한보)

덕산센트랄

근화제약

1 4

8

5 9

2 9

1 0 5

2 3

9 6

3 4

삼성그룹서 분리해

제약사업부 재편성

안진제약인수

삼신제약인수

삼영제약인수

조선신약인수

상아제약인수

한국센트랄 인수

극동도시가스·세양정보

통신·장홍선씨 3자 인수

3 6 . 0

7 . 4

6 0 . 1

2 3 . 6

3 8 . 7

4 1 . 9

▽1 7 . 6

4 2 . 7

8 7 , 2 4 4

1 4 5 , 4 2 9

1 9 , 7 3 4

4 8 , 0 9 5

1 1 , 0 3 0

5 7 , 7 2 0

2 1 , 0 8 3

3 1 , 4 2 9

1 1 8 , 6 5 7

1 5 6 , 2 1 7

3 1 , 5 7 6

5 9 , 4 2 7

1 5 , 2 9 6

8 1 , 9 1 1

1 7 , 3 6 8

4 4 , 8 5 1

국내 제약기업 M&A 현황

(단위 : 100만원, %)


